
안경

우리 눈은 자연 렌즈이다. 그러나 때때로 우리 눈은 망막에
초점을 잘 맞추지 못해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같은 보정
렌즈가 필요하기도 하다. 이런 보정기기들은 대게 유리나
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데 특히 입사하는 빛을 휘어서 망
막에 초점이 잘 맺히게 하는 형태를 지니게 된다.

저물어가는 태양

태양은 구형이지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상하게 생
긴 타원체가 아니다. 이런 왜곡은 지구의 대기가 렌즈와 같
은 역할을 해서 생겨난다. 태양의 밑 부분에서 오는 빛은
위에서 나오는 빛보다 더 심하게 굴절이 되는데, 왜냐하면
빛이 우리가 지평선에 가까이로 볼수록 더 많은 대기를 통
과해야 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태양 밑 부분이 놓인 겉보기
위치가 윗부분보다 더 올라가 있게 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
계란형태의 모습을 띄게 되는 것이다.

중력렌즈

20세기 초에 알버트 아인쉬타인은 공간이 극도로 질량이 큰
천체에 의해 상당히 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. 
빛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질량이 큰 천체
는 중력렌즈로서 작용할 수 있다. 이 사진에서 우리는 중력
렌즈 효과를 보고 있다. 아주 먼 곳에 있는 은하에서 나온
빛은 렌즈역할을 하는 질량이 큰 은하단을 통과하면서 휘어
지게 된다. 결과적으로 은하들에서 온 빛들이 만든 영상들을
확대되었고 또 길쭉하거나 호 형태로 찌그러져 버렸다. 

빛이 휘어지다!

빛의 경로가 휘어질 때 광원의 모습이 찌그러진다. 예를 들어, 빛이 공기에서 안경렌즈로 들어오면서 빛의 휘어짐 현상으로
더 확대된 상을 맺히게 된다. 이와 비슷하게, 태양빛이 지구대기를 통과하면서 휘어지기 때문에 지고 있는 태양은 편평하
게 보인다. 빛의 경로는 또한 질량이 큰 은하나 또는 은하단에 의해 휘어진 공간을 통과하면서 휘어질 수 있는데, 이때 질량
이 큰 은하나 은하단은 중력렌즈처럼 작용하여서 아주 멀리에 있는 배경은하들의 상을 찌그러지게 만든다. 

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
거기서도 일어나고
모든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




